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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rck 액정기술 독일에서 호평
2003년 독일미래상 수상 … 에너지효율 높이고 색상․해상도 향상

제약 및 화학전문 기업 Merck KGaA가 11월13일 2003년 <독일미래상> 수상자로 선정돼 요하네스 라우 독

일연방 대통령으로부터 25만유로의 상금을 수여받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.

<독일미래상>은 1997년부터 독일연방 대통령이 직접 후원회를 조직하고, 심사위원회가 공학 및 기술 혁신

이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독일정부가 자연과학, 기술혁

신분야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직․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.

Merck의 액정연구팀은 “좀더 가볍게, 좀더 선명하게, 좀더 빠르게”라는 모토 아래 대형LCD TV 화면의 품

질 개선을 위해 개발한 새로운 프로젝트로, 액정 디스플레이 최신 구동기술의 하나인 VA 구동을 위한 새로운 

개념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적인 대형 LCD TV 화면을 제작

할 수 있게 했다.

또 VA용 액정을 적용하여 빠른 응답속도로 동영상 구동이 

가능하게 됐고 시야각을 170도까지 올려서 화면의 왜곡은 줄

이면서 색상과 해상도는 훌륭하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

다.

Merck 연구팀의 다음 목표는 스위칭 타임을 현재 16밀리

세컨드에서 3밀리세컨드로 낮추는 것으로, 아시아의 선두 디

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형 LCD 평

면 디스플레이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

을 것으로 기대된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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